
E O가격 이원공급체제로 약상승
톤당 7 2만3 5 0 0원으로… 호남 울산·여천, 삼성 군산·부평 분담

최근 E O가격이 호남석유화학의 독점공급시점인 지난해말과 올해초에 비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O(Ethylene Oxide)가격이도착도 기준 7 2만3 5 0 0원으로 올해초 7 1만5 0 0 0원에 비

해 다소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 등 원료가 하락 및 국제가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E O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수요

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가 E O A제품의 침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

다.

현재 E O공급은 호남석유화학 이외에 지난해 4 / 4분기 3만톤 규모의 공장을 완공, 올해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삼성종합화학이 국내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을 기점으로 울산·여천지

역은 호남석유화학이 공급하며, 군산·부평 등의 지역은 삼성종합화학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한국포리올의 EOA 및 Ethanol Amine용은 물론 한남화학·유공아코·한국포리올의 P P G용

은 호남석유화학이 공급하고 있으며 동남합성의 E O A용, 한농화성의 Glycol Ether용은 삼성종합화학

이 공급하고 있다.

한편, 올해 EO 수요는 EOA 생산능력 확대 및 한국포리올의 Diethanol Amine 3000톤, Triethanol

Amine 7000톤,Triethanol Amine 1만톤등 총 2만톤 규모의 Ethanol Amine공장이 지난 6월 가동되고

한농화성의 5 0 0 0톤 규모 Glycol Ether공장 완공 등으로 EO 수요가 1만6 0 0 0여톤 규모로 늘어날 전망

이며, EOA 수입물량을 감안하면 총 국내 EO 수요는 4만9 0 0 0여톤으로 추정된다.

한편 E G는 심각한 공급과잉 속에 수입품까지 합세, 덤핑수입·출혈수출로 가격하락 양상을 보여,

E O제품과는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三菱油化는 록도사업소의 E O·E G공장을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연산 8만톤 규모의 E O

공장 및 7만톤 규모의 낡은 공장을 스크랩하고 EO 18만톤, EG 16만톤의 신설비를 건설, 공급과잉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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